
생활용품 안전관리 규제 강화
소독제 방충제 포함 11개 추가지정 … 무분별 유통 방지

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소독제, 방충제, 방부제 등 11개 생활용품을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

추가 지정했다고 7월8일 밝혔다.

스티커 제거제, 표면보호 코팅제, 문신용 염료, 소독제, 방충제, 미생물 탈취제, 방청제, 김서림 방지제는 기

초 조사를 끝내고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방부제, 자동차용 스프레이, 물체 염·탈색제는 기준 마

련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.

신규 추가된 품목은 지금까지 안전 확인절차 및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없이 유통돼 소비자 안전이 우려됐

다.

현재는 세정제, 방향제, 접착제, 광택제, 탈취제, 합성세제, 표백제, 섬유유연제, 물티슈, 화장비누만 안전관리

가 이루어지고 있다.

기술표준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물티슈, 화장비누는 안전기준에서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

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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